
228  

빈 깡통

                 최 동 현

빈 깡통을 무심코 발로 찼다

깡통은 아픈 소리를 내며 

저만큼 굴러간다

나도 빈 깡통처럼 차여서

아픈 소리를 내며

저 멀리 굴러간 적이 있다

나에게 빈 깡통이 된 사람은 없을까

아픈 소리를 내며 

아니 아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멀리 굴러간 사람은 없을까

빈 깡통을 주워들고

한참을 귓가에 대어본다

빈 깡통처럼 길거리에 버려져 굴러다니는 존재를 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는 빈 깡통을 발로 

찼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이나 신음을 내는 소리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지 

않고는 들을 수도 없겠지만 그 아픔을 모른다. 

차인다는 것은 약자다. 강자로 하여금 무시 받고 짓밟히는 순간의 존재감은 사정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인간의 모순된 행동 중에 하나다. 강자에게 받은 푸대접을 약자

에게 분풀이하는 심리현상에서 나온다. 

과부가 과부사정을 안다는 말처럼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속사정이 있다. 나와 같은 경우에 놓인 사람

에겐 그런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겠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당한 것만큼 되갚아주겠다는 못된 

근성도 있다. 

그러나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인은 무심코 찬 빈 깡통에게 미안하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기

억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한다. 빈 깡통은 길거리의 단순한 깡통이 아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약자

를 대변하는 비유의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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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미소

                                                                     박 희 동(수필가)

미소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미소는 돈으로 살 수

도 없고 강요 할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세상 어려움을 풀어주는 보약입니

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 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

속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전달하고 안정감을 주며 나아가 따뜻함

을 느끼게 합니다.

매우 신비한 것이라서 생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사람과 사

람관계에서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훌륭

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이 행복할 때 외적표현 입니다. 산사에서 만나는 

하얀 목련의 밝은 모습은 마치 온화한 부처의 미소 같기도 합니다. 

부처의 미소는 불교에 귀의한 그리스인이 처음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스

의 미소의 조각상이 동서 문화의 융합으로 인도에서 부처의 미소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산물입니다. 불교국인 태국을 미

소의 나라며 활모양의 눈썹, 달갈형 얼굴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주변 동남아 나라들도 비슷하게 미소를 생활해서 소박하고 친절합니다. 앙

코르 와트 바이온 사원의 부처님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이러한 부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원전체의 형상이 부처의 미소로 이뤄져 있는 신기

하고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종교를 떠나 미소 짓고 있는 부처의 사원은 감

동스럽습니다.  

중국의 부처는 뭔가 나사가 빠진 것같이 멍해 보이며 능청스러워 보입니

다. 일본의 부처님은 무언가 약간 차디찬 느낌을 주는 사무라이 무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처님의 느낌은 이와는 전연 다

릅니다. 아마도 문화적 관습적 차이에서 오는 차별성의 문제인지도 모르겠

습니다. 같은 우주 만유의 부처님이신데 각 나라마다 의 부처님의 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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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것은 어 쩔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처

님의  미소는 인간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부처님들의 미소와 우리나라의 부처님들에서 

느끼는 미소와의 느낌의 차이는 아마도 어리석은 중생심의 발로인지도 모

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미소 이전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질적인 감

정이 섞여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경주 남산에서 마애불이 발견됐습니다, 콧날이 오똑하고 눈을 

치켜 올랐지만 미소가 순박합니다. 또한 여러 돌부처들이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질박하면 질박해 보이는 대로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우리나라 부처님 중에 가장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

는 경주 토암산의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근엄한 부처내면에 깊은 숭고한 마

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동미륵보살 반가유상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준엄한 기운이 입가에서 간간히 흐르는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산의 가야산 자락에 있는 마애삼존불부처는 수더분하고 해맑습니다. 이들

이 우리나라의 대표 할 수 있는 부처의 미소입니다. 레오나드다빈치 작품 

모나리자의 미소를 능가하는 세계의 최고 미소입니다.

부처는 언제나 웃습니다. 그  웃은 모든 감정을 씻어줍니다. 그 앞에서는 

속기가 사라집니다. 그 미소 하나가 모든 것을 품어주고 들어주고 막아 줍

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는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 앞에 불자들

은 엎드려 그 미소를 닮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시대

의 신상神像)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신의차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의 형상, 아니 미소는 불상(佛像)을 짓는 인간의 작품이지만 

그 표정과 미소는 인간의 수준을 떠난 부처님의 미소로 승화되는 것입니

다.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존자는 깨달아 말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를 

일러 염호시중의 미소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자비의 미소이며 사랑

의 미소입니다.


